
‘일면불월면불(日面佛月面佛).’
이 화두는 선어록의 백미라고 하는 <벽암록> 3

칙에있는화두입니다. 
당말의 유명한 선승으로서 조사선의 대표자였

던 마조 화상(馬祖, 709~788)이 어느 날 병환으로

몸져누워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병이꽤깊었던모양입니다.  
그때선원의원주가문병차조실방으로들어

가서누워있는마조화상께여쭈었습니다. 
“화상께서는요즘존후가어떠하십니까?”
걱정을동반한상례적인물음이었지만그말속

에는 속히 쾌차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었
을겁니다. 
마조화상은누운채다음과같이대답했습니다.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이니라.”
마조화상과원주와의대화가이말로서다끝난

것은아닐것입니다. 몇마디가더오고갔을것입
니다. 그러나 뒷이야기를 끌어들이면 공안으로서
진부할수도있습니다. 
부처님 이름에 대하여 설명한 <불명경>이라는

경전이있습니다. 그경전제7권에는“월면이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있는데 그 부처님의 수명은‘일
일(一日) 일야(一夜)’이고, 일면이라는부처님이있
는데 그 부처님의 수명은 1800세”라고 씌어져 있
습니다. 
부처님의수명은무한대인데이와같이어떤부

처님이 수명은 몇 세까지 살고, 어떤 부처님은 몇
세까지라고기록한경전은처음봅니다. 월면불처
럼‘일일일야’즉하루저녁만살다가열반하시는
부처님도있으니참재미있는경전이기도합니다.
아마월면불은부처님중에도가장수명이짧은부
처님일것입니다. 장수하는부처가된다는것도복
이아닐까생각합니다. 
어떻게하다보니부처님이름풀이가지고계속

이야기하게됐는데아직도좀더이야기해야되겠
습니다. 내친 김에 이름 풀이를 통해 일면불과 월
면불의의미를고찰해봐야겠습니다. 
월면불(月面佛)을 우리말로 옮기면‘달 부처님’

입니다. 달의수명은<불명경>에도기록돼있듯이
‘일일(一日) 일야(一夜)’입니다. ‘일일일야’란‘하
루중에밤’이라는뜻으로수명이하루밤에불과
하다는뜻입니다. 달은저녁에떠서아침이면없어
지는데어떤작명가가부처님이름을지었는지참
잘지었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해를상징하는일면불의수명은 1800세

라고합니다. 1800이라는숫자에무슨뜻이있는지
는몰라도해는십장생중에하나이므로해처럼오
래산다는뜻일것입니다. 혹옛문헌에‘해의수명
은 1800년’이라는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1800세만해도인간의수명과비교하면상상도못
할만큼장수입니다. 
마조화상이병이깊어침상에눕게되자선원의

살림을맡고있는원주스님이병문안을갔습니다.

“스님, 요즘건강이좀어떠하십니까? 차도가좀있
으십니까?”하고 여쭙자 마조 화상은 엉뚱하게도

“일면불월면불”이라고대답한것입니다.  
‘일면불월면불.’이것이무슨뜻일까? 
마조 화상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원주에게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대답한 것은 병이 쾌차해
일면불처럼 1800년을 살아도 좋고, 또 밤새 병이
악화돼 월면불처럼 아침에 죽어도 관계없다는 뜻
입니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제 살만치 살았으므로 비

록 내일 죽은들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는 뜻이 될
수도있기는하지만, 핵심은선승으로서가장중요
한과제인깨달음의문제를해결했으므로지금당
장죽은들아무런미련도없다는것입니다. 죽음을
초탈한 생사일여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
다. 
선승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선승

이아닙니다. 수행이덜돼도한참덜된것입니다.
선승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깨달음
문제이전에인격적인문제입니다. 
‘죽음’이란때가되면당연한것입니다. 모든것
이연기의법칙에의해생성소멸한다면죽음이란
그저헌옷을벗고새옷을갈아입는데불과한것
입니다. 더구나 육신은 언젠가는 한 줌의 재로 변
할것이고, 그재는흙이되고강물에섞이고, 바람
에날려없어질것인데말입니다. 
선승은 내생에 깨닫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

다. 깨달음을 다음 생으로 미룰 수는 없는 문제이
기때문입니다. 내생이아닌금생에깨달아서삶과
죽음이 되풀이 되는 생사윤회의 고리를 단절시켜
야합니다. 깨달음의문제를내생으로미룬다면그
는선승이라고는할수없습니다.

■윤창화민족사대표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강릉 담마선원은
2009년1월10~16일강릉인월사담마선원에서위빠
사나집중수행을실시한다. 우또다나사야도가면담
을 통한 수행 점검, 법문, 좌선, 행선 등을 지도한다.
참가비는 15만원, 선착순 15명 접수가능하다.
(033)644-1686

●재가불자 위한 겨울 학림=남원 실상사는 2009년
1월5~10일(1차), 12~17일(2차) ‘재가불자를위한겨
울학림’프로그램을실시한다. 1차겨울학림에서는
재연스님, 도융스님이초기불교를강의하고2차겨

울학림에서는해강스님, 원묵스님이화엄사상을강
의한다. 참가비는 15만원으로 선착순 20명 접수.
(036)636-3031

●겨울수련회 산사체험=합천 해인사는 2009년 1월
16~18일 , 21~23일 , 1월30일~2월1일초등부ㆍ중
고등부ㆍ성인부 각 80명을 대상으로 겨울수련회 산
사체험을 실시한다. 참가비는 초등부 5만원, 중ㆍ고
등부 8만원, 성인 10만원이고 수련복은 지급되므로
기본적인 세면도구와 방한복만 준비하면 된다.
(055)934-3110

신행게시판

禪語禪語禪語禪語
오늘의

나는누구인가?  나는왜여기있는가? 

지금이야말로당신이큰변화를가져오기위해
일생동안기다려왔던바로그시간입니다
당신의소원을이루십시오

전화주시는분께는 안내자료를보내드립니다.

●전화문의상담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010-6230-2113·☎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코스
나를찾아떠나는9일간의내면여행!

-아봐타마스터김희균

깨달았으므로당장죽어도미련없다는마조화상뜻담겨

‘하루사는월면불, 1800년사는일면불’화두로생사타파

일면불
월면불

“죽음초월한생사일여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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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참된무위행닦는바없이닦아야”

옛날중국에한노보살이암자에서참선하는스
님을20년동안시봉하고있었다. 지극한정성으로
한결같이그스님을시봉하다보니노보살이먼저
공부의안목이열려버렸다.
그러던어느날노보살은정진중인스님의공부

단계를 점검하고자 어여쁜 딸에게 공양을 가지고
가게하면서말했다.
“스님을껴안고는‘이럴때는어떠십니까?’하고
물어보고 그 대답을 나에게
전해다오.”
딸은 어머니가 시키는대

로했다. 
공양을마친후그릇을거

두고는 딸이 가만히 스님을
껴안았다. 그리고는 어머니
가시킨대로물었다.
“이럴때는어떠십니까?”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댔으니(枯木倚寒巖),
삼동에도따사로운느낌이없도다(三冬無暖氣).”
애욕을 끊어버린 자기에게는 새삼스레 성적 반

응이일어날여지조차없다는확신에찬대답이다.
딸은돌아와서그대로어머니에게전했다.
그러자 노 보살은“내가 20년동안 시봉했는데

스님의 공부경지가 겨우 이 정도란 말인가”하고
는벌떡일어나그스님을내쫓고암자에다가불을
질러버렸다.
이때스님이어떻게대답해야노파의20년봉양

을헛되이하지않고쫓겨나지도않을것인가? 이
것이 <선문염송>과 <오등회원> 공안집에 나오는
유명한‘파자소암(婆子燒庵)’화두다.

이공안에등장하는할머니처럼참공부인에게는
선지식 아닌 분이 없다. 여기에 무슨 승속과 남녀,
노소가 있을 것인가. 그저 치열한 선지(禪旨)만이
번득이고있을뿐이다. 암두선사와덕산선사가크
게 깨닫기 전에 재가 보살과의 선문답을 통해 한
방망이를맞았고, 조주선사와황벽선사가할머니
들과의 법거량에서 선사들의 체면을 겨우 세워줬
을정도로선어록에등장하는도인할머니들의지
혜작용은 만만치 않다. 오늘도 이런 재가(在家)의
선지식들이 불법을 외호하면서 혹 나태한 수행자

를만나면발심시킬수있는가지가지의방편을쓴
다. 오늘날스승이없다고말하지만, 산속이나저잣
거리에는반드시눈밝은스승이있기마련이다. 다
만수행자의눈이어두워보지못할따름이다.
‘파자소암’공안은세간법과출세간법에얽매이
지않고세간과출세간을똑같이살펴서세간과출
세간을 실답게 쓰고 누리며 원융무애하게 다스릴
줄 아는 근원적 안목이 갖춰져야 볼 수 있는 난해
한 화두이다. 단순히 계율에 관한 문제로만 보는
것은이공안의일부분만보게되는것이다.
이 화두와 관련,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은

“암자에있던스님이한공부가적적(寂寂: 고요함
을추구하는사마타) 공부다. 도(道)는모름지기통
하여 흘러야 한다”며 일행삼매(一檧三昧; 가거나
머물거나앉거나눕거나항상직심(直心)을행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적적(定)’만으로는 안 되고
‘성성(惺惺; 또렷또렷이 깨어있음, 慧)’공부가 하
나가되어통하고흘러야한다고지적한다. <육조
단경>에서“정(定)과 혜(慧)가 하나가 됐더라도 그
것은도가아니다…혜와정이하나가돼서통류(通
橠)해야된다”는법문이이것이다.
한편, 조계종종정법전스님은이공안과관련,

“노 보살님이 암자를 불사른 것이 상(賞)입니까?
벌(罰)입니까? 상이라고 한다면 그 스님네를 버리
는 것이고, 벌이라고 하면 노 보살님을 끌어묻는

것입니다”라며 알음알이
로공안을헤아리는것을
경계한바있다.
밀암함걸(密菴咸傑) 선

사의다음비평도맥락을
같이한다.
“목에 쓴 칼을 두드려

부수고발을묶은쇠사슬을깨뜨림은두사람(노파
와 스님)에게 다 없지 않지마는 불법을 말할진대
꿈에도 보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평론함은 그 뜻
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한참 묵묵한 후에 말했다.

‘한묶음의버들가지를거두지못하니(一把機條收
樂得) 봄바람이옥난간위에걸쳐놓는다(和風塔在
玉欄干).’”
애욕과의 대결은 수행자라면 출ㆍ재가를 막론

하고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최후의 관문이다. 하
지만‘애욕에 매이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중도
(中道)의 입장이 과연 무엇일까?’하고 이리저리
잔머리를굴려서는안된다. 애욕이니중도니깨달
음이니하는말도잊고구체적현실에부딪혀서무
애자재할 수 있는 참된 무위행(無爲檧)을 닦는 바
없이닦는수밖에없다. 김성우기자

암자를태운할머니

‘파자소암’세간₩출세간벗어난안목있어야보여

알음알이로공안헤아리지말고禪旨깨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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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삼보하옵고
저희 두리아기획에서는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을 맞이하여 부
처님을모시고야외에서방생법회를봉행하실수있도록소형괘
불탱화를조성, 보급하고있습니다. 
전국 사찰 주지스님 및 대덕 큰스님들께서는 괘불탱화를 모시고
법회를봉행하시면부처님의무한공덕은물론신도님들의신심을
더욱깊게하여불교포교에도한량없는효과를보실수있습니다. 
특히주문하신사찰에한해서특별할인혜택을드리오니동참해
주시면성심성의를다해서장엄미가득한괘불탱화를조성봉안
해드리겠습니다.
특별제작을원하시면크기·모양등원하는대로다양한괘불을
제작해드립니다.

※ 한 작품당 시일이 15~20일 정도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해 주시면 순서대로 봉안해 드리겠습니다.

※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특괘불(大·中·小) 제작 조성해 드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괘불 7자 X 4자반

두 리 아 기 획 상담전화 : (02)714-7253 / 010-9939-5412

단단청청,, 탱탱화화,, 개개금금,, 불불상상 및및 건건축축,, 시시멘멘트트법법당당,, 천천불불,, 오오천천불불,, 만만불불 등등 각각종종 불불사사 전전문문취급
품목

부처님을 모시고 야외에서 법회를…
불기2553년
기축년 윤달 괘불탱화 조성 보급 안내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지사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지 사사 명명 지지사사장장명명

오 세 룡

손 문 철

혜철스님

혜봉스님

영민스님

양 행 선

조 동 제

박 영 애

청운스님

부산지사

대구지사

충청지사

경남동부지사

경남서부지사

광주전남지사

전북지사

영주지국

경남남부지사

005511))663322--00006644 // 001111--884477--11221111

005533))776688--88000088 // 001166--881133--88000088

004433))773322--55556600 // 001100--99442222--88445533

005555))335533--11119966 // 001177--665500--11119966

005555))335555--77447722 // 001111--99331122--22222288

006622))338844--33000099 // 001166--662299--11550088

006633))991100--55119999 // 001111--99664422--77773333

005544))663344--33442299 // 001111--99337733--33777788 

005555))774466--99777788 // 001111--887700--00002211

연연 락락 처처


